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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지평지성 ‘글로벌 비즈니스 센터’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‘한경비즈니스’ 국제(Global) 

면에 정기적으로 중국, 베트남, 캄보디아, 라오스, 러시아, 일본, 브라질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미얀마, 

태국,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

있습니다. 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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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오스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다.  라오스 북부 지역에 있는 

루앙프라방(Luang Prabang)은 1995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지역(World 

Heritage Site)으로 유명한데, 이곳은 2008년 한 외국 언론 매체가 실시한 설문 

조사에서 ‘꼭 가봐야 할 곳’ 1위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.  물론 루앙프라방뿐만 아니라 라오스는 

방비엥(Vang Vieng)과 루앙남타(Luang Namtha) 등 제각기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는 관광지가 상당히 

많은 편이다.  1980년대 후반쯤 공식적으로 관광객을 받기 시작한 후 라오스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

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.  라오스 관광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 라오스를 방문한 

관광객 수는 대략 70만 명 수준이었는데, 2009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…(중략)  

 

ㆍ 한경 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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